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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중국 LPG․LNG 시장 진출
미리즈마에너지와 합작으로 … SK엔론 교두보 동남아 시장까지

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프리즈마에너지(옛 Enron)가 SK와 손잡고 중국의 액화석유가스(LPG), 액화천연가스

(LNG), 전력사업 진출을 추진한다.

한국을 방문중인 론 해독 프리즈마 대표는 “SK와 합작기업인 SK엔론을 교두보로 중국과 인도네시아, 필리

핀 진출을 협의할 생각”이라고 밝혔다.

프리즈마에너지는 1999년 SK와 50대50 합작으로 SK엔론을 설립해 국내에서 LPG와 LNG 사업을 벌이고 있

다.

해독 대표는 “현재 SK엔론 자회사인 SK가스가 중국에 LPG 충전소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를 더욱 발전시키

고 추가로 도시가스와 전력사업에도 투자할 생각이며 지금은 SK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”라고 말했다.

또 SK엔론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동남아에도 전력과 LPG, LNG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민영화

를 추진중인 한국 발전회사에 투자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.

아울러 “SK엔론은 현재 국내에서 도시가스 시장의 25%, LPG 35%를 차지한 상태로 한국에 추가 투자사업

도 검토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엔론은 1999년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SK와 SK엔론을 설립했으며 이후 재투자를 통해 현재까지 5억5000

만달러를 투자한 상태이다.

프리즈마에너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천연가스, 전력 공급 및 생산 등 3개 사업을 운

영하고 있으며, 론 해독은 2003년 프리즈마에너지의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(CEO)로 선임됐다.

해독 대표는 미국의 Exxon에서 석유정제부문 부사장을 역임했고, 특히 중동지역 사업을 총괄한 석유사업 

전문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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